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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사기 14. “에브라임의 교만과 소사사 3 명” [12 장 1 절-15 절] 

 

1. 들어가기  

본 장은 11 장의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소개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암몬과의 

전쟁을 승리로 이끈 사사 입다에게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 시비를 걸고, 또 길르앗 사람들을 

무시하게 되면서, 결국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 족속들은 서로 싸우고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

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 후 성경은 사사 입다가 죽은 뒤, 

입산, 엘론, 압돈, 3 명의 사사들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었음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.  

 

2.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 (1-7 절) 
 

1) 에브라임 지파의 뿌리 박힌 교만함과 습관적인 질투의 습성은 사사 입다가 전쟁에서 

승리하였을 때도 똑같이 반복되었습니다. (1 절)  
 

 에브라임의 불평: “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?” So “불로 너와 네  

집을 불사르리라” 

 주목 – 이것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못된 습성 

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사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도 똑같이 질투하며 불평! 
 

삿 8:1, “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 

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” 
 

곧 에브라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지파요 명문지파로서 늘 높임을 받고 영광을 

받아야만 된다는 교만함이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. 그러므로 다른 지파에서 

사사가 나오고, 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질투하며,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늘 

방해하려는 못된 습성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. 

 

 사사 기드온과 사사 입다의 차이 

 사사 기드온 –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며 설득함!  

– 당시 에브라임은 전쟁 막바지에 기드온을 조금은 거들어 주었음! 
 

 사사 입다 – 말에 능한 사사요, 큰 용사!  But! 그들을 강하게 책망! (2-3 절)  

- 먼저 도움을 청했으나, 에브라임은 그 요청을 무시했기 때문!  

 

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안에 한 형제와 자매로 부름 

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.  

 에브라임은 비록 부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땅히 전쟁에 참여해 주었어야 했습니다. 

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과 길르앗 사람들이 남인가? – 길르앗은 그들과 친족관계였다! 

민 26:28-29, “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. 므낫세의 자손 중  

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르앗을 낳았고, 길르앗에게서 난  

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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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) 에브라임 지파는 입다의 책망을 겸손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리어 길르앗 사람들을 

무시함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.  
 

삿 12:4b, “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 

있다 하였음이라” 
 

곧 “너희가 원래는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후손들이지만, 지금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느 

지파에도 속하지 않고 혼자 따로 떨어져나간 탕자 같은 족속들”이라는 말로 길르앗 

사람들에게는 전쟁을 감수할 만한 매우 모욕적인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. 

 

 불의 한 말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늘 기억하고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. 
 

야 3:6, “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 

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” 
 

3) 이에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의 전쟁을 결정하였습니다.  

삿 12:4a, “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 

쳐서 무찔렀으니” 

 

 생각하기 1. 사사 입다의 결정은 잘한 것일까? 만일 기드온이라면? 또 나라면? 

 

 

 

 

 

 

 

4) 전쟁의 결과는 사사 입다가 이끈 길르앗의 완벽한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.  

 주목 - 입다의 뒷끝?  

 전쟁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도망하는 모든 에브라임 사람들을 요단강 

나루터에서 처참히 죽였음. (5-6 절) 

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 사람임을 확인하기 위해 에브라임의 방언을 이용!  

- ‘쉽볼렛’ 이란 발음 – 에브라임 사람은 ‘십볼렛’ 이라 발음 – (뜻= “하수 혹은 큰 물”)  

 개인적 견해: 굳이 도망가는 동족들까지 요단 강에서 모조리 잡아 죽인 것은  

징계치고는 너무 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! 
 

5) 이 전쟁으로 인해 에브라임 지파 4 만 2 천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.  
 

 참고 : 민 1 장의 첫 인구 조사 때 에브라임 지파의 수는 4 만 5 백명이었고, 민 26 장의 

2 차 조사 때는 그보다 줄어서 3 만 2 천 명이었다. 곧 당시 싸울 수 있는 대다수의 

에브라임 남자들은 이 전쟁에서 죽었다고 보아야 할 것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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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) 그 후 사사 입다는 이전 사사들과는 달리 6 년이란 짧은 기간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린 후 

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.  

 

3. 사사 입다가 죽은 뒤, 입산, 엘론, 압돈이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. 
 

1) 사사 입산는 7 년간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다스렸습니다. (7-9 절) 
 

 베들레헴 출신: 많은 학자들은 유대 베들레헴이 아닌 스불론 지파의 베들레헴이라 생각. 

 대부분 유다 지파의 베들레헴을 말할 때 성경은 ‘유대 베들레헴 혹은 베들레헴 

에브라다’ 라고 표현!  

 또한 유다 지파의 사사는 사사의 롤 모델이라 불리는 옷니엘 뿐이었고, 대부분의 

사사기의 배경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었기 때문! 
 

 입산은 아들 딸 각각 30 명씩을 두었고, 모두 다른 민족들과 결혼시켰습니다. 

 자식이 많은 것은 부유의 상징 / 부인도 여럿이었다는 것. 

 다른 민족에게 결혼을 시킨 것 – 정략결혼!  

곧 당시 다른 민족들이 평화를 위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 했다고 볼 수 있음! 

 

2) 사사 엘론은 스블론 지파 출신으로 10 년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. (11-12 절) 

 

3) 사사 압돈은 므낫세 지파의 비라돈 출신 힐렐의 아들로 8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. 

 아들 40 명, 손자 30 명이 있었고,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를 탔음!  

– 상당한 부와 지위를 자식들을 비롯해 손자들까지 가족 모두가 다 갖고 있었다는 것 

 

4. 곧 성경은 이들 소사사들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보다는 그들이 누린 부와 권력에 대해 

초점을 맞추고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.  

 

 곧 이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,  

 사사 입산 –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세상적인 방식들로 이스라엘을 다스림 

 사사 엘론 – 아무런 행적도 기록되지 못하는 사사  

 사사 압돈 – 부와 권력만 쫓았던 사사  

 

 생각하기 2. 오늘 내용을 통해 개인적으로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?  


